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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개 에너지 공기업, 
기술혁신에 힘 모은다

- 제3차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 개최 
- 산업부와 17개 에너지공기업, 연구개발(R&D) 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

  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기술혁신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

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와 17개 에너지 공기업이 손을 맞잡았다.

 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2월 3일(화)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산업부 산하 

17개 에너지공기업*,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

가운데 제3차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를 가졌다.

  *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남동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

서부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전력기술, 한전KDN, 한전원자력연료, 한국가스안전공사, 

한국석유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전KPS(참관인)

  이 자리에서는 산업부의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수렴과 

함께 본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

였다. 참석자들은 내년 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규모가 산업부의 경우 1.2조 원

(잠정),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1.3조 원에 달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보다 

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
  이를 위해 17개 에너지 공기업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

개발(R&D)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 앞으로 

각 기관들은 ❶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정부와 공기업 연구개발(R&D) 

협력, ❷공기업 간 연구개발(R&D) 과제와 성과 공유, ❸정부와 공기업 간 연구

개발(R&D) 과제 기획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

  이어진 시간에 우수 사례 성과로서 한국전력공사*와 한국전력기술**은 

각각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(R&D) 기술혁신 사례와 원자력 

안전기술 분야에서 사업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였다.

  * LNG 발전 연계 CO2 포집 핵심기술 개발 및 대규모 격상설계(사업기간: ’21년~’25년)

  ** 해외 내진분석 기술기준을 적용한 설계초과지진 대응 기술개발(사업기간: ’19년~’23년)



   최 차관은 “정부 정책 방향과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방향을 잘 조율해 

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앞당기겠다”고 강조하고, 참석한 공기업 

임직원들에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서성태 (044-203-5150)

에너지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(044-203-5153)


